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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부산역서 임진각까지 도보 행진 
한반도 철도 형상 조형물 밀며

90일간 550㎞ 평화행진 예정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조속한 남북철도 연결을 기대하는 철도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90

일에 걸친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전국철도노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96개 단체로 구성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힘찬 출발을 

알리며 첫발을 내디뎠다. 남북철도가 한반도 위를 달리는 것을 형상화한 조형물도 제작해 도보 행진

의 선두에 내세웠다.

회원들은 판문점 선언 3주년인 이날부터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남북철도가 끊긴 임진각

까지 90일간 550㎞를 행진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남, 대구, 대전, 경기 남부, 서울,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까지 조형물을 끌어당기고 밀며 나아갈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알렸다.

임진각 도착일인 7월 27일에는 휴전 68주년을 맞는 마무리 행사도 기획했다.

추진위는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남

북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역점 사업”이라며 “판문점·평양 선언의 한 가운데에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잇자는 민족의 염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판문점·평양 선언이 사장되고 남북철도 잇기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바이든 미

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치이고 문재인 정부의 무소신과 무능함에 밀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에 나서고자 한다”며 “분단의 최대 희생자인 (철도) 노동자가 앞장

서고 농민, 여성, 종교인, 지식인, 청년 학생 등이 함께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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